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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17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 170개국 27,436명, 231명 증가 -

KWMA 

1. 다시 N곡선으로 

금년도 선교사 파송수는 170개국 27,436명으로 전년대비 231명이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활동 
국가 수는 전년대비 2개국이 줄어들었으며,1) 선교사 파송 수는 2016년보다는 증가되어, 2015년 이전의 
증가 숫자보다는 적은 ‘양’으로 늘어났지만, 한국 선교사 파송 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N’곡선을 그리면
서 올라가고 있다. 금년 파송 선교사 수의 집계 결과는 ‘한국 선교가 변곡점에 서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양적 성장‘의 둔화에서보다는 다른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 발표된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은 27,205명으로 집계되어 전년(2015년)에 비해 증가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었다. 그 결과를 놓고 드디어 한국 선교 파송의 하향 곡선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아닌 
우려의 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2016년에 보고하였던 것처럼, 한 해의 수를 
놓고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실제로 활발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른바 ‘메이저 
그룹’들의 선교사 파송수는 360여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었다. ‘자체 정리’를 하기 시작한 단체들의 선교
사 수(마이너스 증가)가 정상적인 증가 수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2) 

금년 조사에 응한 단체(회원이면서 파송 선교사수가 100명 이상)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이너스로 집계를 
한 곳이 많이 있다. 단체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파송 선교사수가 50명 이상인 비교적 큰 단체들이 마이너
스를 기록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입 선교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협력 및 이중 선교사로 있는 사역자
들의 정리, 외국인 사역자들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 단기 사역자들의 귀환 등의 원인들로 인해 신입 사
역자보다는 정리되는 수가 더 많아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알려주었다. 2014년부터 나타난 단체
들의 ‘허수’ 정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발전적 상황 파악을 위한 선교사 통계 조사 항목 추가

통계는 한국 선교의 다양한 면을 읽어내는 기초자료가 된다. 통계 수치 조사가 갖는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선교 통계는 선교계가 준비해야 할 것들, 또는 상황 분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초 자료
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KWMA에서 효율적인 통계 조사를 위해 2011년 시스템을 만들고 
난 후, 하나씩 조사 항목들을 늘리고자 노력해 왔다. 금년부터는 선교사의 연령대와 은퇴 선교사 수를 위
한 항목과 선교사 자녀들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된 항목을 넣었다. 이러한 항목에 모든 단체가 응해 준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폭 넓은 통계수치를 찾아낼 
예정이다. 

1) 2개국 모두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지 국가 상황의 불안전으로 인해 다른 국가로의 이동함.
2) 2017년 총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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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파송 현황

예년과 마찬가지로 통계 조사대상은 KWMA회원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비회원단체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와 산하 협력단체 등을 포함하였다. 협력 요청 공문 발송 후에 1개월간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7
년 12월 29일로 마감하였다. 

1) 조사 대상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

구분 조사대상수(개) 선교사 수(명) 비율(%) 이중소속(명)

교단선교부 39 12,374 43.3% 662

선교단체 188 16,210 56.7% 1,634

합계 227 28,584 100 2,296

2) 연도별 현황

구분(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파송선교사(명)

16,616 18,625 20,503 22,130 22,685 24,001 25,665 26,703 27,767 28,326 28,395 28,584

이중소속(명) 1,984 1,856 2,180 2,579 1,341 1,341 1,847 1,916 2,180 2,243 2,380 2,296

실제
파송선교사(명)

14,896 17,697 19,413 20,840 22,014 23,331 24,742 25,745 26,677 27,205 27,205 27,436

일부 단체들 가운데서 이중 소속 선교사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었는데, 그 결과로 예년과 비교해
서 볼 때, 소폭이기는 하지만 이중 소속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896
17,697 19,413 20,840 22,014 23,331 24,742 25,745 26,677 27,205 27,205 27,43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도별 선교사 현황

                                                    (도표로 보는 연도별 파송 선교사 현황)

3) 연도별 증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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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증가 수(명)

2006 1,578

2007 2,801

2008 1,716

2009 1,427

2010 1,174

2011 1,317

2012 1,411

2013 1,003

2014 932

2015 528

2016 0

2017 231

연도별 선교사 증가 수

1,578

2,801

1,716

1,427

1,174
1,317 1,411

1,003 932

528

0
23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도별 선교사 증가 수 그림표

                            (*2007년도의 높은 증가폭은 조사 대상의 확대에 따른 것임)

증가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2016년의 ‘0’을 다시 출발선으로 하여 ‘둔화된 성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
으로 보여진다. 

4) 전방개척3) 지역 선교사 현황 비교(2016년과 2017년 비교)

F1 11 10 22,316 4,515 4,431 17,890 102,840

F2 41 40 9,911 6,698 6,841 3,063 45,694

F3 44 40 58,890 5,741 5,710 53,185 271,433

G1 74 43 4,733 3,550 3,507 1,241 21,811

G2 53 37 4,150 7,891 8,095 -3,944 19,124

계 223 170 100,000 28,395 28,584 71,435 460,902

구분 전체 국가수 파송국가수
2030년까지 필요한

세계 선교사

2017년
파송

선교사

2016년
파송

선교사

2030년까지
필요한

한국선교사

2030년까지
더 필요한
한국선교사

전방개척 지역으로의 파송은 증가의 소폭이지만 늘어나고 있으며, F1지역에서의 줄어드는 것은 동북아 지
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재입국거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5) 권역별 선교 현황(2015년•2016년과 2017년 비교)

3년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다. 동
북아시아(한국포함),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포함한다면 18,758명(65.6%)으로 파송 
선교사의 반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주요 종교권 즉, 이슬람, 불교, 힌두교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 선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지리적으로도 가깝다는 등의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들
이다.

3) 참고: G는 General Missions 그리고 F는 Frontier Missions의 약자이다. G2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15.5% 이상인 경우, G1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10%-15.5% 미만이며 이중 기독교인의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 한국의 것보다 더 큰 경우, F1은 복음주
의자 비율이 5% 이상에서 10% 미만인 경우이며, F2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0-5% 미만이고 박해 지역이 아닌 경우, F3는 복음
주의자 비율이 0-5% 미만이고 박해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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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6년 2015년

동북아시아 6,319 6,402 6,430

동남아시아 5,893 5,739 5,575

북아메리카 3,075 3,015 3,196

한국 2,185 2,011 1,906

남아시아 1,792 1,858 1,860

중동 1,388 1,336 1,315

서유럽 1,240 1,282 1,368

동남아프리카 1,205 1,213 1,200

중앙아시아 1,181 1,218 1,203

라틴아메리카 1,170 1,199 1,222

동유럽 1,110 1,107 1,101

남태평양 959 952 951

북아프리카 611 610 553

서중앙아프리카 366 354 348

카리브해 90 99 98

합계 28,584 28,395 28,326

권역
활동 선교사 수

동북아시아
22.11%

동남아시아
20.62%

북아메리카
10.76%

한국
7.64%

남아시아
6.27%

중동
4.86%

서유럽
4.34%

라틴아메리카
4.22%

중앙아시아
4.13%

동남아프리카
4.09%

동유럽
3.88%

남태평양
3.36%

북아프리카
2.14%

서중앙아프리카
1.28%

카리브해
0.31%

                                                 (비율로 본 2017년 권역별 선교현황)

6) 최다 활동 국가 

한국 선교사가 600명 이상 활동하는 국가들이 상위 10개국 정도로 모아진다. 600명 이상 활동하는 국가들
은 매년 거의 변동이 없다. 2017년도에는 동북아 X 국, 미국, 필리핀, 일본, 태국, 서남아 I 국, 동남아 I 
국, 캄보디아, 러시아/연해주, T 국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서남아 I 국(2016년 
1,005명)과 태국(2016년 890명), 캄보디아(2016년 795명)와 동남아 I 국(2016년 793명)의 순위가 바뀐 것
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 가운데 50% 정도이다. 170개국 가운
데 10개국에 50%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주
는 단면이기도 하다.
본부 사역자, 국내 외국인 사역자(디아스포라 담당 사역자를 의미), 수습 선교사, 순회 사역자 등이 포함되
는 한국에서의 활동 선교사도 600명이 상회하지만 이 순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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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7년 개척지수 사역단체수(개) 전체선교사수(명) 2016년

1 동북아X국 F1 151 3,934 동북아X국

2 미국 G2 79 2,491 미국

3 필리핀 G2 91 1,651 필리핀

4 일본 F2 85 1,585 일본

5 태국 F2 66 950 서남아 I국

6 서남아 I 국 F3 85 931 태국

7 동남아 I국 F3 62 850 캄보디아

8 캄보디아 F2 82 807 동남아 I국

9 러시아/연해주 F2 64 654 러시아/연해주

10 T국 F3 61 649 T국

14,459명

10대 파송국가

　합계/비율 14,502/50.7%

　전체 선교사 수 28,584

7) 주요 사역 현황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특징은 다중 사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체크하기에는 담당자들의 애로가 있
다.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야하는 과제가 있지만, 이 지표는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경향을 포괄적으로 이해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가 많기 때문에 사역 역사 교회개척과 제자 
훈련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표에 나와 있는 사역 이외에도 문화/스포츠, 외국인 근로자 사역, 선
교사 자녀 사역, 비즈니스, 문서 출판 사역, 선교행정과 동원 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역 내용 활동 국가 수 선교사 수

교회개척 153 14,624

제자훈련 141 9,663

복지/개발 82 2,017

캠퍼스 63 1,954

일반교육 79 1,671

어린이/청소년사역 78 768

의료 51 617

신학교 24 595

31,909총계

8) 선교사 자녀 현황

선교사 자녀를 조금 더 폭넓게 알아보기 위해 금년부터 자녀들의 연령대(20세 전후와 기혼 여부 등)와 부
모와 함께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지만, 응답이 저조하여, 지속적으
로 실무자들을 격려해서 조사율을 높여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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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녀수(명) 10,433 11,885 12,674 13,868 14,200 15,913 16,586 17,618 18,442 18,543 18,810 19,661

연도별 선교사 자녀 현황

             (2010년 선교사 자녀 통계는 추정치임)

4. 2017년 통계조사 소결

통계 조사는 한국 선교의 현 주소를 읽어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에 선교사 수의 증가가 ‘0’으로 나타난 결과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었다. 그동안 통계를 진행해 온 
KWMA는 이것이 하향이다 아니다 라고 단선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이제 비로소 질적 성장을 위해 거품들
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주목하도록 권하고 싶다. 한국 선교계가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이 힘을 
들인 것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양’을 유지하면서 ‘질’을 높여가기 위
한 노력들을 NCOWE를 통해 지속해 왔다. 

2006년에 함께 논의하고 발표된 ‘Target2030운동과 미래 25년 계획’에 따르면 한국 선교는 지금 제3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 ‘전력투구기’를 지나고 있다. 그 시점의 출발이었던 2016년에 ‘제로 베이스’가 
되어 복잡한 마음이 한국 선교계에 드리워졌었다. 그리고 2017년에 다시 증가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위기’, ‘변곡점’등의 현상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으로 한국 선교를 바라봐
야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선교사 파송 수가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수가 예전 같이 수천 
명 단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없어지는 선교 단체도 있을 것이고, 은퇴하는 
선교사들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며, 은퇴 선교사의 수가 신입 선교사(New coming missionary) 수를 앞지
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계 조사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신생 단체들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으
며, 또한 노회나 개교회 파송 선교사는 통계 범위 밖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 입장에서 본다
면 선교사 수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교사 파송 수의 늘고 줌에 민감하기 보다는 통계가 보여주는 큰 그림을 읽어
내면서, 이제야말로 한국 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점이다. 선교 통계 조사에 협력해 주신 모든 단체들의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